
<동남아>

외국자본 유치 석유화학 투자 적극
추진 재원·추진력“한계”
9 0년대 초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화학제품 수요는 세계시장의 3 3 ~ 3 4 %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경에는 4 0 %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화학산업은 현재의 지속적인 생산능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요 화학제품 수입지역으로 남게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젊은층( 2 0세전후) 인구 증가에 따라 향후 화학제품의 수요가 10% 이상 성장할 것으

로 전망, 유망 투자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직물 및 화학섬유 주요 공급업체들은 최근들어 생산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

으며, 한국·대만은 서유럽 전체의 생산능력을 크게 앞지르는 세계 최대 폴리에스터섬유 국가로, 폴

리에스터스테이플 섬유 및 필라멘트 Y a r n을 연간 1 2 0만톤 생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생산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석유화학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증설 투자는 아시아지역은 물론 세계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서유럽은 성장이 불안하고 유럽시장에서 아시아 기업과 경쟁해야 함에도 불구, 아시아시장을

주요 고부가제품의 판로로 인식,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I C I는 향후 1 0년간 세계 화학경기가 매우 불투명하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성장률은 높을 것으로

전망, 현재 연평균 8% 매출신장에서 9 5년 15%, 2000년 2 0 %까지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듀폰도 아시아지역 시장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 20억달러가 투자된 싱가폴 Pulau Sakra소재 나일

론 중간제품 및 나일론 폴리머 컴플렉스내에 2억4 5 0 0만달러를 투자, 11만4 0 0 0톤 규모의 아디픽산 공

장을 건설하고 있다.

또 B P는 한국·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 등과 합작회사를 설립했으며, Neste Chemical도 말레이지아

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는 외에 인디아 및 인도네시아, 타이 등과의 합작도 모색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연안국가들은 이 지역 G N P의 2 / 3를 차지하는 일본과의 무역이 원활할 수 있다는

지정학적 이점도 있다.

한편, 일본기업들은 값싼 노동력과 원재료비를 활용할 계획아래 동남아국가와 합작, 범용제품은 물

론 정밀·특수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합작 파트너 물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공급과잉 및 재정난 등은 벌크케미칼을 비롯한 석유화학 전반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장

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중국·인도네시아·대만 등은 여전히 이들 범용 벌크제품의 성장전망이 밝은 지역으로 지적되

고 있으며, 이외 아시아국가들은 공급과잉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유럽투자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 투자가 전망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천연자원 활용 못해 9 4년 이후 단지 축소가동 불가피
1억8 0 0 0만명 이상의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소유한 인도네시아는 석유화학산업에서는 아직 초보

단계이다.

8 0년대 이후 강한 내수증가와 각종 합작투자 제의에도 불구, 인도네시아는 9 2년까지는 에틸렌 생산

시설을 보유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Soeharto 대통령이 Chandra Asri프로젝트 추진시점에

서 모든 외국차관을 중단하고, Cilego소재 올레핀 단지 및 A r u n소재의 방향족 단지를 포함, 몇몇 주

요제품의 생산일정을 다시 조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조치 이후 투자자들은 대통령 교시가 9 2년에는 다소 완화될 것이나 9 4년 이후에나 크래커 가동



이 가능하며, 전반적으로 공단의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진행중이던 국영 석유회사인 P e r t a m i n a의 100% 투자 등 3건을 포함한 4건의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일 본

한 국

싱 가 폴

대 만

아 시 아

세 계

타 이

3 , 0 6 0

1 1 0

2 7 5

8 5 0

6 , 1 1 0

6 , 2 2 5

필 리 핀

9 5

─

─

1 1 0

2 3 5

4 5 0

말레이지아

2 1 5

1 0

7 0

1 5 0

5 1 0

7 7 0

인도네시아

2 2 5

2 1 0

2 5 5

9 2 5

1 8 4 0

4 4 2 5

투 자 대 상 국
투 자 국 가

(단위: 1 0 0만달러)

<표1> 아시아 지역별 투자현황

국 명

일 본

한 국

대 만

타 이

싱 가 폴

말 레 이 지 아

인 도 네 시 아

중 국

합 계

1 9 9 0

5 , 9 7 6

1 , 1 5 5

8 4 5

3 1 5

4 3 0

─

─

1 , 9 2 8

1 0 , 6 4 9

1 9 9 2

6 , 3 2 6

3 , 1 5 5

8 4 5

3 1 5

4 4 0

─

─

2 , 2 0 0

1 3 , 2 8 1

1 9 9 5

7 , 2 2 6

3 , 3 2 5

1 , 1 1 5

6 6 5

4 4 0

2 3 0

5 5 0

2 , 4 0 0

1 5 , 9 5 1

신설플랜트(개수)

3

7

1

1

─

1

1

3

1 7

(단위: 1 0 0 0톤)
<표2> 아시아지역 에틸렌 신증설 현황

다국적기업

I C I

B a y e r

H o e c h s t

B A S F

Du Pont

C i b a - G e i g y

D o w

S a n d o z

M o n s a n t o

한국·일본기업

Asahi Chemical

Mitsubishi Kasei

T o r a y

F P C

Sumitomo Chemical

Mitsui Toatsu

G o l d s t a r

S u n k y o n g

일 본

0 . 7

1 . 1

0 . 5

0 . 5

0 . 5

0 . 7

0 . 4

0 . 8

0 . 1

판매액

6 . 3

5 . 2

4 . 6

4 . 6

4 . 3

3 . 0

4 . 1

2 . 8

자국내 판매비중

9 0

8 7

8

─

9 0

9

─

─

오스트레일리아

2 . 3

0 . 1

0 . 4

0 . 1

0 . 1

0 . 2

0 . 2

0 . 1

0 . 2

합 계

3 . 9

2 . 1

1 . 5

1 . 4

1 . 2

1 . 4

1 . 1

1 . 0

0 . 6

그룹내 판매비중

1 8

1 0

7

6

7

1 3

9

1 7

7

(단위: 1 0억달러, %)

<표3> 다국적기업의아시아지역 판매현황( 8 8년 기준)



이 프로젝트들은 C h i y o d a와 C h e v r o n이 건설수주 경쟁을 하고 있는 1 5억달러 규모의 방향족 컴플렉

스의 건설건 및 2 4억달러 규모의 RCC(Residue Catalytic Cracker)사업, 그리고3 0억달러 규모의 수출

용 제4 정제설비 등이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Chandra Asri 컴플렉스내 1 3억달러 규모의 올레핀 프로젝트는 재검토되어, Neste

는 5 5만톤 규모의 에틸렌 및 3 0만톤 규모의 프로필렌 플랜트, 다운스트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

으며, Tripolita의 P P플랜트 및 B P의 P E유니트도 활발히 건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P와 인도네시아의 합작회사인 PT Peni는 2억달러를 투자, 20만톤 규모의 HDPE/LLDPE 공장

을 오는 1 0월 완공, 93년 1 / 4분기 상업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PT Peni는 에틸렌 및 주요원료를 중동 및 극동지역에서 구입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폴, 외국자본 적극 유치 석유화학 생산능력 크게 확대
싱가폴은 아·태지역 화학산업의 중심지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5 ~ 7 %로 예상되는데다 전략적인 위

치, 정치적 안정, 적극적인 납세태도 등으로 인해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투자가들의 지속적인 관

심을 끌고 있다.

싱가폴의 Petrochemical Corp.(Shell이 30% 지분 보유)는 기존 4 0만톤 규모의 크래커를 포함, 생산능

력을 2배 이상 확장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폴의 Pulau Ayer Merbau 컴플렉스내 7개 다운스트림업체들도 2배 규모의 증설을 검토하고 있

다.

또 P o l y o l e f i n은 LLDPE 및 PP 신규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Phillips Petroleum Singapore은기

존 1 6만톤 규모의 LLDPE 생산능력을 2 1억달러를 투자, 올해말까지 2배 이상으로 확장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ll Eastern Chemical은 Pulau Seraya 컴플렉스에 S M ( 3 2만5 0 0 0톤 규모), PO(14만톤), PE(14만톤)

등 총 5억달러 규모의 공장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M o b i l도 싱가폴 J u r o n g단지에 총 6억달러를 투자, PX(27만5 0 0 0톤), Benzene(18만톤), OX(5만톤), 싸

이클로헥산( 1 8만톤) 공장을 9 3년 3 / 4분기중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싱가폴내 단일투자로는 최대

규모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싸이클로헥산은 듀폰의 Adipic Acid공장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D u p o n t은 9 4년 Adipic Acid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며, 올해말 싱가폴 L y c r a소재 1억8 0 0 0만 싱가폴달러

규모의 아세탈수지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말레이, 석유화학 신·증설 순조 제2컴플렉스에 8억달러 투자
말레이지아는 9 2년 GNP 성장률이 7 %로 예상되고 있다.

말레이지아 국영 석유회사인 P e t r o n a s는 기초석유화학분야의 투자에 주력하고 있으며, 첫단계로

M T B E·PP 프로젝트(Idemitsu 및 N e s t e와 공동으로)와 에틸렌·PE 프로젝트에 지분을 참여하고

있다. 두개 공장은 각각 K u a n t a n과 T r e n g g a n u에서 금년과 9 4년 가동 예정이다.

또 말레이지아는 2개의 에틸렌크래커 건설을 계획중이며, Titan Petrochemical이 대주주인 C h i n a

General Petrochemical은 S & W프로세스를 이용, 에틸렌( 2 3만톤), PP(11만5 0 0 0톤)공장을 건설할 계획

이다.

C G P C·H i m o n t·Titan Polypropylene 3개 합작회사도 Pasir Gudang소재 1 0만톤 규모의 P P공장을,

Union Carbide는 Unipol process를 사용, 14만톤 규모의 L L D P E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말레이지아의 제2 석유화학 컴플렉스 건설은 BP chemical·I d e m i t s u·Petronas 등 3개사가 합작하여

총 7억~ 8억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제2 석유화학단지에는 에틸렌( 3 2만톤 규모)·L L D P E ( 2 0만톤 규모)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 I d e m i t s u는 Pasir Gudang소재 2 0만톤 규모의 S M공장에 공급하기 위해 에틸벤젠공장을 건설할 계

획이다.

Petronas 60%, Idemitsu 25%, BP 15%씩 출자해 합작설립된 Ethylene Malaysia의 크래커 건설은

John Brown이 수주했다.

BP 45%, Petronas 40%, Idemitsu 15%씩출자, 합작한 Polyethylene Malaysia는 9 5년 중반 완공될 것



으로 보이고 있다.

N e s t e는 P e t r o n a s·I d e m i t s u와 합작, Kuantan소재 3억2 0 0 0만달러 규모의 M T B E·프로필렌·P P공장

건설을 검토중이다.

타이, 경제성장·경기회복 순탄 NPC 2 건설은 불투명속 추진
타이는 Anand Panyarachun수상의 통치로 9 2년 8 ~ 9 %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다. Anand

P a n y a r a c h u n은 Saha Union과 ICI 합작회사인 Thai PTA의 전직 대표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9 2년은 지난해의 통화긴축이 풀리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타이는 제2 석유화학단지(NPC 2, Map Ta Phut소재) 건설계획을추진중인데, National Petrochemical

은 NPC 1의 3 1만5 0 0 0톤 규모 에틸렌공장을 ABB Lummus Crest 및 Toyo Engineering의 기술을 이

용, 37만8 0 0 0톤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 Thai Olefin은 총 3 5만톤 규모의 에틸렌 및 2 1만톤 규모의 프로필렌 설비를 갖출 계획이며, 총 7

억2 0 0 0만달러 규모의 크래커는 S&W, 스미토모, 대림의 컨소시움으로 건설된다.

타이는 다운스트림 설비로 Thai Poly Propylene의 1 0만톤 규모의 P P공장, Bangkok Polyethylene의

H D P E ( 1 4만톤 규모)공장, Vinyl Thai의 V C M ( 1 4만톤)공장 및 P V C ( 1 3만5 0 0 0톤)공장, Pacific Plastic

의 SB Latex(2만톤)·P o l y o l ( 2만5 0 0 0톤)·P S ( 2만5 0 0 0 ~ 5만톤)공장, HMT Polystyrene의 P S ( 2만5 0 0 0

톤)공장, Tuntex·Bkk Bank·W a t a n a의 T P A ( 3 5만톤)공장 등의 건설을 계획중이다.

한편, 타이는 최근 T P A의 경기후퇴로 P X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Exxon은 C h e v r o n·A m o c o와

의 합작을 포기했다.

그러나 방향족 컴플렉스내의 벤젠( 2 3만2 0 0 0톤), PX(31만1 0 0 0톤), OX(2만9 0 0 0톤), 톨루엔( 5만2 0 0 0톤) ,

M X ( 1만5 0 0 0톤)공장은 예정대로 건설될 전망이다.

N P C 2의 다운스트림 프로젝트중 D o w와 Siam Cement가 5 0대50 합작하여 설립한 Siam Styrene은

Map Ta Phut의 2 0만톤 규모의 스틸렌공장 가동에 앞서 방향족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Bangkok

Bank 및 Mitsui, Nippon Zeon이합작·추진중이던 5만톤 규모의 부타디엔공장 건설은 지연되었다.

따라서 타이의 Mab ta Phut소재 제2 석유화학공장에 대한 일부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 9 1년

비용상승이 겹쳐지고, 주요 다국적기업들이 철수, 지분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철수한 업체들은 T P A공장에 참여하려던 ICI, Sri Racha부근에 방향족 투자를 계획했던 E x x o n

C h e m i c a l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ai Olefins는 업스트림크래커 작업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타이 국영기업들은 외국업체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Tuntex Thailand의

경우 I C I를 대신해 T P A사업을 위임받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영기업체인 Petroleum Authority of Thailand도 E x x o n을 대신해 방향족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 x x o n의 지분 취득을 위해 A m o c o와 C h e v r o n이 협상중이며, Amoco는 타이의 다음번 T P A공장 건

설에 참여하기 위해 협상중에 있다.

필리핀은 경제전망이 어두운 편으로, 92년 상반기에는 GNP 성장률이 2.5~3% 정도일 것으로 예상

돼 경기가 회복될 전망이나, 과거 정치분쟁으로 인해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 설립이 결실을 보게될

것인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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